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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작가 
유영국 Yoo Youngkuk, 윤형근 Yun Hyong-keun, 이근민 Keunmin Lee, 이원우 Wonwoo Lee, 정현 Chung Hyun, 코디 최 Cody Choi 

 

PKM 갤러리는 아트 바젤 홍콩 2026 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6 명의 국내 유명 전속 작가들의 

작품을 출품한다.  

유영국은 한국 추상 회화의 선구자로, 한국의 자연을 선·면·색채의 조형적 구성으로 환원한 독창적인 회화를 
통해 시대를 넘은 추상의 정수를 보여준다. 오는 5 월에는 유 화백 탄생 110 년을 기념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회고전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가 개최된다. 

윤형근은 하늘을 뜻하는 '청색(Ultramarine)'과 땅을 상징하는 '다색(Umber)'을 천 위에 스며들고 번지게 
하는 작업으로 한국의 단색화 미학을 대표해왔다. 오는 8 월 PKM 갤러리에서 대규모 개인전이 개최되며, 
10 월에는 샌프란시스코의 SFMOMA 에서 BTS 의 RM 이 기획하는 «RM x SFMOMA»  전시를 통해 그의 

작품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예정이다. 

이근민은 자신의 병리적 경험과 환각의 기억을 소재로, 인체를 해체한 그로테스크한 구상과 추상으로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해왔다. 오는 6 월 PKM 갤러리에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첫 
개인전이 열린다. 

이원우는 설치, 조각, 퍼포먼스,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일상의 흐름을 유머러스하게 환기하는 작업을 

확장해 오고 있다. 이번 페어에서는 여러 조각 작업을 통해 관람객을 생경한 감각 신호와 찰나의 행복으로 
초대한다. 

한국의 대표적 현대 조각가인 정현은 인간과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재료가 지닌 에너지와 역사를 
드러내는 작업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12 월 막을 내린 PKM 갤러리 개인전 «그의 겹쳐진 순간들» 의 

성공으로 국내외 다수의 컬렉터에게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페어에서는 뼈대와 덩어리라는 인체의 핵심적 
형태로 환원된  두상, 입상까지의 브론즈 조각을 선보인다. 

코디 최는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동서양의 문화적 정체성과 혼종성을 탐구해왔다. 이번 
페어에서는 인물의 대칭, 턱시도와 탁구대, 촛불 등 정교하게 배치된 상징적 장치를 통해 이성과 무의식의 

충돌을 탐구하는 신작 시리즈를 선보인다. 


